
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 조건

1. <P>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이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등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

손실보상액 산정</P> <P>에 관한 관계 규정에서 그 가격산정요인의 하나로 보상선례를 들고 있지 

아니한 점에 비추어, 수용대상토</P> <P>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상선례를 반드시 

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, 다만 인근 유사토</P> <P>지가 보상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

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인정된 </P> <P>때에 한하여 이를 참작

할 수 있다.</P> <P><BR>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제1호,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7에서 손실보상

액의 산정방법으로 원칙적으로 사업</P> <P>대상 토지가 속한 시ㆍ군ㆍ구의 평균지가변동률에 의

하여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수용재결일까지의 시점수</P> <P>정을 하도록 하는 취지가 일반적으

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의 사업대상 토지 및 인근지역 토지들의 가격변</P> <P>동에는 당해 공공

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려는 데 있는 점에 비</P> <P>

추어,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대상 토지 인근지역의 유사용도 표준지의 공사지가가 당

해 시ㆍ</P> <P>군ㆍ구의 평균지가변동률보다 높다고 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바로 기타요인으로 

보고 보정하는 것은 허용</P> <P>될 수 없다.<BR>(대법원 2001.04.24. 선고 99두5085 판

결)<BR></P>

2. <P>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(1989.4.1.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된 후 1991.12.31. 법률 제

4483호로 개정되기 </P> <P>전의 것)이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등의 관계규정에서 

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</P> <P>어 보상선례를 가겨산정 요인의 하나로 들고 있지 

아니하므오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평가가 반드</P> <P>시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

없고,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선례가 인근 유사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</P> <P>수용대상토지의 

적정가격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</P> 

<P>를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.<BR>(대법원 1993.02.12. 선고 92누11763 판결)<BR></P>


